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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는 SARS-CoV-2 바

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2020년 12

월 발생되었다[1].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

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를 감염병대유행, 최고 위험등급인 ‘팬데

믹(pandemic)’을 선언하였고[2],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첫국

내 감염자 확인 이후 5차례 대유행이 발생하였다[3].

장기화된 COVID-19 인해확진자, 가족을상실한가족, 그

리고감염위험성으로인해많은사람들의정신건강에부정적

인영향을미치고있다[4]. 이와같은부정적인영향은우울감

과 우울증을 포괄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으며

[5],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스트레스로 우울과 불안이

유발, 이와 같은심리적증상이쌓여분노로확산되는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인 ‘코로나 레드’가 등장하였다[6, 7].

간호학과의 교육특성상 임상실습은 교내에서 학습한 간호

학적 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 응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이지만[8], COVID-19 팬데믹으로인해임상실습이제한

되고, 갑작스런 실습형태의 변화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은 상

당한스트레스에노출되었으며불안과분노와같은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9-11]. 이와 같은 심리반응은 다

양한 영향요인에 따라 개인마다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회복탄력성과 인성이 개인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다[12].

회복탄력성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어려움에 대응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며, 개인의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의 어

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유연하게 대처하여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꾸는 힘이다[13].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도 적절하게 대처하여 상황을 이겨낼 수 있

는 저항력되고[14], 미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심리적으

로 안정감을 주며, 학업환경과 임상실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다[15, 1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성은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

고있는 사고와태도및 행동의 특성이라고 정의되며[17], 일

반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격을 의미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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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간호대학생의코로나 Red, 회복탄력성및인성의관계를알아보기위한서술적조사연구이다. 본연구대상
은 G도에위치한 4년제 1개대학간호학과학생들로하였고, 자료수집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04월 29일까지실시되었
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간호대학생의코로나
Red는평균 2.23점, 회복탄력성은평균 4.10점, 인성은평균 3.84점으로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코로나 Red는 회복탄력
성, 인성과음의상관관계를보였고, 회복탄력성은인성과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
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과 인성으로 나타났으며 64.1%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상의연구결과를보면간호대학생의코로나 Red를줄이기위해서는회복탄력성과인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며, 이
를 위해 학과와 대학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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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개인의인성에따라스트레스, 분노, 우울에영향을미친

다고 알려져 있다[19]. 또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에 인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다[13]. 또한 미래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에게올바른인성의함양은대상자중심의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역량이다[20].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21], 간호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회복탄력성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22]. 또한 간호대학생의 인지실패

에미치는요인을확인한결과스트레스와우울이영향을미

친다는 선행연구가 있었다[23]. 하지만 간호대학생들이 느끼

는 장기화된 COVID- 19 상황에서 코로나 Red,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과 인성에 관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COVID -19) Red,

회복탄력성및인성의관계를알아보고나아가간호대학생들

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간호대학생의코로나 Red, 회복탄력성및인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2년 04월 04일에서 04월 29일까지 G도와 위

치한 4년제대학간호학과학생을대상으로하였다. 대상자는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로 서면동의를 실시하였다.

총 109명의응답자가설문을작성하였고모두분석에사용되

었다.

2.3 연구도구

2.3.1 코로나 Red
본 연구에서 코로나 Red는 Spielberger[24]가 제작한 도구

를 Hahn[25]가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분노척도

(STAXI-K)중 특성분노에대한부분을코로나 19에맞게수

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scale 4점척도로구성되어있으며점수가높을수록특성분노

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인 Yoo[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2였고, 본

연구에서는Cronbach's α=.94이였다.

2.3.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측정도구는 미국의 Connor와 Davidson[27]이

개발한 도구를 Back 등[28]이 번안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K-CD-RISC)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Likert

scale 5점척도로구성되어있으며점수가높을수록회복탄력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Cronbach's α=.89,

Back 등[3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였고, 본연구에서

는Cronbach's α=.93이였다.

2.3.3 인성
인성은 Park & Hur[29]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3문항으로 Likert scale 5점척도로구성되어있으며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9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6 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코로나 Red, 회복탄력성, 인성은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코로나 Red, 회복탄력성, 인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

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코로나 Red, 회복탄력성, 인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코로나 Re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 Red, 회복탄력

성 및 인성 차이
간호대학생의일반적특성에따른코로나 Red는 전공만족,

학교생활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전공만족은 매우 만족보다 만족과 보통인 그룹에서 코로나

Red가 높았다(F=5.26, p=.007). 학교생활만족은 매우 만족보

다만족, 보통, 불만족인그룹이코로나 Red가높았다(F=4.99,

p=.003).

회복탄력성과인성은전공만족, 학교생활만족에따라유의

한차이가있었다. 사후검정결과전공만족은매우만족인그

룹이 만족과 보통인 그룹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았고(F=7.88,

p=.001), 학교생활만족은 매우 만족인 그룹이 만족, 보통, 불

만족인 그룹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았다(F=8.35, p=.000).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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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후검정결과전공만족은매우만족인그룹이만족과보

통인 그룹보다 인성이 높았고(F=9.90, p=.000), 학교생활만족

은매우만족인그룹이만족, 보통, 불만족인그룹보다인성이

높았다(F=9.59, p=.000).

3.2 대상자의 코로나 Red, 회복탄력성 및 인성의 정도와 
관계

간호대학생의코로나 Red는 4점만점에평균 1.23점이었고,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10점 이었으며,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84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는 회복탄력성(r=-.539, p<.000),

인성(r=-.799, p<.000)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회복탄력성은 인성(r=.767, p=.000)과 양의 상관관계

가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코로나 Red는 인성과상관계

수가 가장 높았다(Table 2).

Table 1. Nursing students’ COVID-19 Red, Relatedness and 
character

Mean±SD Range

COVID-19 Red 1.23±1.18 0~4

Relatedness 4.10±0.52 1~5

Character 3.84±0.62 1~5

Table 2. Correlation between COVID-19 Red, Relatedness and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COVID-19 Red Relatedness Character

COVID-19 Red 1

Relatedness
-.539
(.000) 1

Character
-.799
(.000)

.767
(.000) 1

3.3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에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인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하

여유의한차이를나타낸회복탄력성, 인성, 전공만족및학교

생활만족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809로 나타났고, 독립변인간의다중

공산성을검정한결과공차한계(tolerance)는 1.0 이하의값이

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기준

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회복탄력성(β=.189, p=.041), 인성(β=.-.936, p=.000)으로 나타

났으며,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에 대한 설명력은 64.1%였

다(Table 3).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 회복탄력성 및 인성

Table 3. Factors affecting COVID-19 Red

Spec. B SE β t p    

Constant 10.251 .821 12.484 .000

Relatedness .361 .175 .189 2.068 .041

Character -2.130 .209 -.936 -10.194 .000

Major Satisfaction -.102 .126 -.058 -.808 .421

College satisfaction -.122 .124 -.073 -.979 .330

Durbin- Watson .809

F(p) 49.30(.000)

R² .655

Adjusted R² .641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는 평균 2.23점, 회복탄력성은 평균 4.10점, 인성은 평균

3.84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코로나 Red는 회복탄력성, 인성과음의상관

관계를 보였고, 회복탄력성은 인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간호대학생의코로

나 Re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 과 인성으로 나

타났으며 64.1%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

면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를줄이기위해서는 회복탄력성

과인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학과와대학차원

의 적극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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